
 

 

 
 

즉시 배포용: 2018년 10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중독 치료 서비스를 찾는 뉴욕 주민들을 도울 필수 인력 모집에 500만 

달러 이용 가능함 발표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은 해당 기금으로 인증 외래 환자 및 오피오이드 

치료 제공기관에 임상 간호사 약 120명, 공인 공동 회복 지원자 50명을 보장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중독을 겪는 뉴욕 주민들을 돕기 위해 공인 동료 회복 

지원자(Certified Recovery Peer Advocates)와 임상 간호사를 모집하고 유지하는 데 주 

기금 5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은 공인 

외래환자 및 오피오이드 치료 제공기관에 최고 170개의 보조금을 수여하여 주 전역에서 

임상 간호사 약 120명과 공인 동료 회복 지원자(Certified Peer Recovery Advocate) 

50명을 보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독의 고통은 주 전역의 가족 및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수 예방, 치료, 회복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여 치명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 기금은 뉴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전문가 및 지원자를 보장 받아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꿀 자원을 제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 헤로인 및 오피오이드 남용 방지 태스크포스(State Heroin and Opioid Abuse 

Task Force)의 의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오피오이드 치료 제공기관이 중독을 겪는 뉴욕 주민들을 돕는 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 전역 지역사회에 만연한 오피오이드 확산을 

막을 자원과 서비스에 의미 있는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 프로그램은 약물 

남용과 싸우고 있는 개인과 가족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금의 이용성은 약물 남용에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려는 뉴욕 주민을 

돕는 동시에 중독을 광범위하게 막기 위해 주지사가 진행중인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공인 동료 회복 지원자(Certified Peer Recovery Advocates)는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에서 인증한 사람들로, 동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자는 

스스로 회복 중이거나 가족 중에 회복 중인 구성원이 있는 사람이며 환자들이 회복 

계획을 만들고 효과적인 대처 습관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임상 간호사는 약물, 알코올, 

기타 중독성 있는 물질의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임상 간호사는 

본인의 전문 진료 분야 내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 치료, 처방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의 기준에 따르는 간호사의 의무는 급성 환자 

치료, 가족 건강, 정신 의학, 여성 건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에서 관리하는 자격 있는 외래 환자 및 

오피오이드 치료 프로그램은 임상 간호사직 모집 및 임금으로 사용할 25,000달러의 

일회성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외래 환자 프로그램도 공인 동료 회복 

지원자(Certified Peer Recovery Advocate)직으로 사용할 40,000달러의 일회성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공인 외래 환자 프로그램 또는 오피오이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제공 기관은 최대 네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이 관리하는 신청 요구서(Request for 

Applications)를 통해 2018년 10월 17일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18년 

11월 7일까지 받습니다. 관심이 있는 경우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ASAS) 

웹사이트에서 신청 요구서(Request for Applications)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독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치료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 상원 상임위원회 (Senate Standing Committee on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위원장인 George Amedor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독을 겪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찾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도울 수 있는 

동료 지원자와 공인 전문가는 사람들이 회복하도록 돕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금은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프로그램이 귀중한 직책을 모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Linda Rosenthal 하원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대책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Alcoholism and Drug Abuse)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려면 사람들을 지원 서비스와 모임에 연결해줄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공동 지원자는 약물 사용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믿음, 상호간 이해, 

존중을 바탕으로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지원자들은 오피오이드 확산과 싸우는 데 

https://oasas.ny.gov/procurements/index.cfm
https://oasas.ny.gov/procurements/index.cfm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저는 지원자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자원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당선 이후 Cuomo 주지사는 오피오이드의 급속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면적인 

접근 방법을 시행했으며, 완전한 예방, 치료,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국을 선도하는 

연속적인 중독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주지사는 위기 

관리 서비스, 입원 환자, 외래 환자, 주거 치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약물 지원 치료, 이동 

치료, 교통 서비스 등을 비롯한 전통적인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6년에 Cuomo 주지사 직속 헤로인 태스크포스(Heroin Task Force)는 회복 센터, 

청소년 클럽하우스, 확대된 동료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동안 

연중 무휴로 운영하면서 평가 및 진찰 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액세스 센터(Open Access Centers) 등을 비롯한 새로운 비전통적 

서비스를 권장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 이후로 뉴욕주 전 지역의 여러 지역사회에 

설립되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장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지사는 중독을 겪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보험 규제를 

없앰으로써 입법부 및 규제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대부분의 

오피오이드 처방을 30일에서 7일로 줄이기 위한 법과 처방의의 훈련 및 교육을 늘리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환자 중개 및 중독 치료 서비스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마약 해독제인 날록손에 대한 교육 및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주에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해독 

치료제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조치를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약국들은 이제 처방전없이 날록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물 중독으로 고생하는 뉴욕 주민 혹은 약물 중독으로 고생하는 친족이 계신 경우,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뉴욕주의 무료 상담 전화 HOPEline에 

1-877-8-HOPENY (1-877-846-7369)로 전화하거나 HOPENY(단축코드 467369)로 

문자를 보내서 도움을 받고 희망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위독/해독, 입원, 지역사회 주거 및 통원 치료를 포함해서, 이용 가능한 중독 치료 방법은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NYS OASAS) 치료 서비스 이용 안내판(Treatment 

Availability Dashboard)을 통해FindAddictionTreatment.ny.gov 또는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 웹사이트(NYS OASAS website)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독에 

관한 경고 표시,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 검토, 사랑하는 사람들 및 지역사회와 

중독에 관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자원을 쉽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https://findaddictiontreatment.ny.gov/
https://www.oasas.ny.gov/treatment/index.cfm
https://www.oasas.ny.gov/treatment/index.cfm


 

 

알아보려면 CombatAddiction.ny.gov를 방문하십시오.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예방에 관해 

청소년과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 뉴욕주의 Talk2Prevent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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